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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An Effect of Mindful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rt Psychotherapists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사들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마음챙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은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심리적 웰빙과 독립변수인 마음챙김의 다중회귀분석은 마음챙김의 4개 하위요인들 중에
서 현재자각만이 심리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음챙김의 현재자각이 심리적 웰빙에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 현재자각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마음챙김 특성
을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등 실천적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rt psychotherapis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3 arts psychotherapists working at
counseling centers located in Gyeongsangnam-do.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tatistical program R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indfulness showed that mindfulnes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mindfulness of an art psychotherapist, the higher his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four sub-factors of mindfulness showed that only present awarenes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given the other three factors of mindfulnes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resent awareness of an art psychotherapist,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systematic research for practical intervention, such a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nd cont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indfulnes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rt psycho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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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도의 산업발달과 급변하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
대인들은 풍요로운 삶과 동시에 정신적, 심리적 고독과 
스트레스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리상담소를 
찾는 수요와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심리치료의 흐름은 치료적 처방을 넘어 인간의 존엄
성과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1]. 예술심리치료는 인간의 성장발달과 치유라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
는 실천기법이라고 인간발달 및 상담학의 분야에서 공식
적으로 정의하고 있다[2]. 심리치료사란 내담자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
문가를 말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
에 대해 ‘예술매체를 이용한 창의적 과정을 통해 내담자
의 내재된 치유기능이 활성화되어 자기실현의 삶에 다가
가도록 하는 안내자’라고 정의한다. 예술매체를 심리치료
적 도구로 사용하는 창조적 과정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4]. 

예술심리치료사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치료과정에서 
사용하는 예술분야의 이론적 이해, 기술적 표현, 상징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임상감
독(supervision), 분석 등을 통해 치료사의 자기인식과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상담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내
담자와 치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
이 필요하다[5]. 따라서 예술심리치료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1]. 반면 예술심리치료
를 하는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예술심
리치료사들의 임상장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리에 
마음챙김이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예술심
리치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음챙김은 오직 이 순간에만 충분하게 깨어있는 상태
이며, 길들여진 방식으로 마음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이
와 같은 현상은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심
리적 역량이라고 정의하였으며[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현재의 집중과 자각, 무비판적 수용, 탈중심
에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 위의 주의 기울임’ 이라고 정의
한다. 일반적인 마음챙김은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8] 반면,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은 상담장면에
서 치료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치료자의 개
방성과 수용하는 자세, 공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9]. 또한 심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음챙
김이 상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향상시켜 긍정적인 상담성
과를 가져다준다고[10]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상담자의 마음챙김이 정서인식과 불안
관리 능력을 매개로 하여 치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는 연구가 지지하고 있
다. 이 의미는 예술심리치료사가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담자는 고통스럽거나 치욕적인 경험
과 기억들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한 배려, 전문적인 중립성으로 형성된 공감적 
자질은 치료적 관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12]. 따라서 일반적인 마음챙김과 예술심리치료사의 마
음챙김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을 연구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은 내담자에게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치료와 치료자의 심신 건강에 
기여한다[13]. 내담자의 현재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챙김은 심리적 웰빙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14]. 
반면, 심리치료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은 대상자 자신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6]. 따라서 일반적인 마음
챙김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연구결과와 예술심리치료사
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연구결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
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예술심
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인 마
음챙김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심리적 웰빙은 인간이 느끼는 행복을 뜻하는 용
어로 사회적 존재로서 진정한 나를 찾아 행복에 다다르
는 과정을 뜻한다[17]. 일반적으로 예술심리치료사를 “창
의적 매체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태도, 행동에 
치유적인 영향과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한다[18].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
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은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웰빙에 대해 ‘개인 및 사회
의 일원으로서 삶의 목적, 자아수용, 신뢰관계, 환경통제
력 등의 기능이 포함된 잠재력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삶’
이라고 정의한다. 심리적 웰빙을 누리는 치료사는 자신의 
일에 즐겁고 일상에서 열정적이므로 내담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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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간호사의 심리적 웰빙을 높이는 것은 안정감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
되었다[19]. 또한 안미순[20]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
기성찰과 상담성과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사의 
마음관리와 인격은 매우 중요하다. 심리치료사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마음챙김이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균형감각과 평정심을 회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21]. 이에 예술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와 마음챙김을 살펴보는 것은 
심리치료 현장의 치료효과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
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웰빙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예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
적웰빙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웰빙의 상
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역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7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담
당자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익명성 보장 및 자발적 참여와 작성방법 등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자기기재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160부를 배부하여 15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누락된 문항이 있는 13부를 제외한 

143명의 설문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

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
하였다.

첫째, 표본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 측정
변수의 타당도를 위한 요인분석과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
정하는 Cronbach’s α계수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변수 간의 영향관계 즉, 마음챙김, 심리적 웰빙 변수 간
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모두 유의수
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웰빙, 마음챙김 총3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측정도구인 예술심리치료사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써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은 Likert 5점 척
도로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
다(5점)’으로 구분하였다. 점수부여 방식은 점수가 높을
수록 측정도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
용한 마음챙김 측정도구의 1~20번 문항은 역 문항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 및 평가는 다
음과 같다.

측정도구의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근무경력’ 등 3
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
대’, ‘60대’ 로 구분하였고, 근무경력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4년 이상~10년’, ‘10년 이상’, ‘20년 이상’ 등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마음챙김 조사도구는 한국인에게 맞는 박성현[22]의 
척도로 이주양[23]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마음챙김을 
한 개의 측정요인으로 마음챙김의 하위요인은 주의집중 
1~5문항, 현재자각 6~10문항, 탈중심적 주의 11~15문
항, 비판단적 수용 16~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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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① Male
② Female

44
99

30.8
69.2

Age

① 20s
② 30s
③ 40s
④ 50s
⑤ 60s

25
48
35
29
 6

17.5
33.6
24.5
20.2
 4.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43)

Work 
experi
ence

① Less than 1 year
② 1 year or more-3 years
③ More than 4 to 10 years
④ 10 years or more
⑤ 20 years or more

12
34
61
34
 2

8.3
23.8
42.7
23.8
1.4

Total 143 100.0

분석에서 5번, 16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양호한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주의집중 .85, 현재자각 .86, 탈중심적 주의 .88, 
비판단적 수용 .83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결
과 마음챙김의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92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구성된 심리적 웰빙의 측
정지표는 Ryff and Keyes[24]가 개발하고 김홍길과 성
연옥[25]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의 설문 문항으로 조준
[26]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총19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다. 요인분석에서 8번, 10번 문항은 제외하
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양호한 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이 .8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예술심리치료사는 총143명(100%)으로 성별 분포의 
경우 남자 44명(30.8%), 여자99명(69.2%)으로 여자가 
확연히 많았다. 연령분포는 30대가 48명(33.6%)으로 주
류를 이루었고, 40대가 35명(24.5%), 50대는 29명
(20.2%), 20대가 25명(17.5%), 60대가 6명(4.2%)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무경력은 ‘4년 이상~10년’ 이 61
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3년’과 
‘10년 이상’이 각각 34명(23.8%), ‘1년 미만’이 12명
(8.3%), ‘20년 이상’이 2명(1.4%)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예술심리치료사에 대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3.2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3.2.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치료사의 각 요인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해 5점 총점 기준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모든 요인의 표본크기는 143명이
었으며, 심리적 웰빙은 5점 총점기준에서 3.84, 마음챙
김은 5점 총점기준에서 총 평균은 3.99로 나타났다. 마
음챙김의 하위요인 중 비판단적 수용의 평균이 4.09 
(SD=0.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자각 4.06(SD=0.70)
점, 주의집중 3.98(SD=0.78)점, 탈중심적 주의 3.84(SD=0.83)
점 순이었다. 

Factor Sample 
size

Average=
mean

Standard 
devi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143 3.84 0.44

mindful
ness

Attention 143 3.98 0.78

Present 
awareness 143 4.06 0.70

Decentralism 143 3.84 0.83

Non-judgment
al acceptance 143 4.09 0.67

mindfulness 143 3.99 0.5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or each factor  
 (N=143)

3.2.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각 측정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분석결과 마음
챙김의 현재자각(r=0.58), 탈중심적 주의(r=0.35), 비판
단적 수용(r=0.50)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p<0.001)를 
보였다. 심리적 웰빙은 마음챙김의 현재자각과 비판단적 
수용(r=0.32, p<0.001), 탈중심적 주의(r=0.24, p<0.01), 
주의집중(r=0.17, p<0.05)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
에서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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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ness
Psychol
ogical 

well-bei
ng

Attent
ion

Present 
awaren

ess

Decent
ralism

Non-ju
dgmen

tal 
accept
ance

mindful
ness 

Attention 1.00
Present 
awareness

0.58
*** 1.00

Decentra
lism

0.35
***

0.43
*** 1.00

Non-jud
gmental 
acceptan
ce

0.50
***

0.56
***

0.55
*** 1.00

Psychological 
well-being 0.17* 0.32

*** 0.24** 0.32
*** 1.00

*p<0.05, **p<0.01, ***p<0.001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N=143)

3.2.3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과 같다. 분석결과,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마음챙
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은 adj. R² 값이 0.10
로 설명력은 10%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F=17.47, 
p<0.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은 전반적으로 
5점 총점기준 마음챙김 척도의 1점 단위 증가당, 5점 총
점기준 심리적 웰빙의 0.25점 증가가 확인되었다. 마음
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β
=0.3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술심리
치료사의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pende
nt 

variable

Indepen
dent 

variable
B β Standar

d error t p

Psycholo
gical 
well-
being

constant 2.84  0.00 0.24 11.74 <2e-16***

mindfuln
ess 0.25 0.33 0.06 4.18 5.1e-05***

 R²=0.11, adj.R²=0.10, F=17.47, df=(1, 141), p=0.001

***p<0.001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3.2.4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독립변
수인 마음챙김의 4개 하위요인 주의집중, 현재자각, 탈중
심적 주의, 비판단적 수용의 다중회귀분석은 adj. R²값이 
0.11로 설명력은 11%였으며, 하위변인 중 현재자각
(F=5.56, p<0.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
러났다. 이 회귀모형은 전반적으로, 5점 총점기준 마음챙
김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현재자각의 1점 단위 증가당, 
5점 총점기준 심리적 웰빙의 0.14점 증가가 나타났다.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β
=0.23, p<.05)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예술심리
치료사의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nt 
variable B β Standar

d error t p

Psycho
logical 
well-b
eing
  

constant 2.77 0.00 0.25 11.25 <2e-16***

mindfu
lness

Attent
ion -0.05 -0.08 0.06 -0.81 0.42

Present 
aware
ness

0.14 0.23 0.07 2.16 0.03*

Decen
tralis
m

0.03 0.05 0.05 0.53 0.60

Non-j
udgm
ental 
accept
ance

0.14 0.21 0.07 1.95 0.05

 R²=0.14, adj.R²=0.11, F=5.56, df=(4, 138), p=0.001
*p<0.05, ***p<0.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웰빙과 마음챙김은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정(+)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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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미는 예술심
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마음챙
김이 심리적 웰빙에 정(+)의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으며[27], 또한 마음챙김은 의미 있는 일을 잘 알
아차리는 것을 촉진하며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우울
경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12], 마음
챙김명상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심리적 웰빙에 유의
한 수준의 상승을 보였다[28]는 연구가 지지하였다.

따라서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 요인을 고려한 효
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심리치료사
의 마음챙김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마음챙김의 수
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마음챙김 수련을 하면 심리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마음챙김의 현재자각이 심리적 웰빙에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의
미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 현재자각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마음챙김이 감정
노동, 심리적 웰빙과 영향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마음
챙김이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8, 12], 청소년의 안녕감[29], 성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
과[30],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31]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마음챙김의 현재자각이 심
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심리치료
사들의 심리적 웰빙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
에 대한 자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이 
효과적으로 실행될수록 심리적 웰빙도 높아졌으므로 예
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챙김이 그 선행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예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 향상을 위해 마음챙김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심
리적 특성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현재자각에 도움을 
주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화된 교육과 지원의 개입
이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의 변인은, 
내담자의 현재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챙김은 심
리적 웰빙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14]로 설
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을 매개로 하는 심리치료사의 내면

을 탐색하고 무의식을 관조하는 마음챙김의 현재자각을 
통하여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지역을 경상남도 소재 지역상담
센터에 한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적 특색이나 기관 등의 지역
에 따른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른 결
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
역을 확대하고 지역별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예술심리
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예술심리치료사의 인지‧정서변인 및 전문
성, 경력에 내재된 경험수준 등의 발달수준별 차이를 고
려하고 조사대상을 구체화하여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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